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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식 사도요한 신부 

사순 제4주일 

  오늘 복음은 “보는 능력”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

가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볼 수 없었던 태생 소

경은 예수님의 도움으로 시력을 회복하여 보게 되었고, 

바리사이들의 박해를 이겨낸 끝에 예수님을 믿고 경배

할 수 있는 영적인 시력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세상의 것을 볼 수 있는 바리사이들은 끝내 영적인 시

력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오늘 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면서, 영적인 시력이 무엇인지와 어

떻게 해야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고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영적인 시력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

다. 오늘 복음의 후반부를 보면 예수님께 치유를 받고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유다인들 공동체에서 쫓겨난 태

생 소경이었던 사람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

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태생 소경이었던 사람이 유다

인들 공동체에서 쫓겨났다는 말을 듣고 그를 찾아가셨

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선생님,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을 수 있게 말씀해 주십

시오.”하고 대답하였고, 이에 예수님께서는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다.” 하고 말

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주님, 저는 믿습니다.”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인 시력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능력이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주인공이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을 볼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영적인 시력이 상실된 채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를 “모든 사람

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

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요한 1,9-10)하고 증언하고 있습

니다. 

  세상이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을 볼 수 없었던 이유

는 첫 번째 인간이 저지른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

느님의 모습으로 창조”(창세 1,27)되어 하느님을 볼 수 

있었던 인간이었지만,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창세 3,5)이라는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결과로 인간은 하느님을 두려워하며 숨게 되

었습니다. (창세 3,8)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이런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신

에게 돌을 들어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몸을 

숨겨 성전 밖으로 나가시는 길에”(요한 8,59) 태생 

소경을 보고 그가 세상의 빛을 볼 수 있게 해 준 것처

럼,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를 세상에 보내시어,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서 다시 당신을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가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경배할 때, 

우리는 다시 하느님을 마주 볼 수 있는 영적인 시력

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세례성사를 

받았고 모든 죄를 씻고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다

시 태어난 것입니다.  

 

  모든 죄를 씻고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다시 태

어난 우리들이지만 죄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기에 계속해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태

생 소경을 치유해주시면서 당장 앞을 볼 수 없었던 

소경에게 500미터가 넘는 가파른 비탈길을 내려가 

실로암 못에서 눈을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태생 소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행으로 

옮겼습니다. 그 결과 빛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었다면 실천으

로 옮기기 힘든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반면 처음부터 세상의 것을 볼 수 있었지만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못한 바리

사이들과 소경의 부모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바리사

이들은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실천해야 한

다.”(신명 6장 참조; 요한 9,31)는 말씀과 달리 하느

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빠진 “안식일” 규정에 얽매여

서는,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치유해주신 하느

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태생 소경의 부모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메시

아라고 고백하면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다인들이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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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의하였다.”(요한 9,22)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한 나

머지 자식이 시력을 회복한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리를 두는 죄를 저질렀

습니다. 그 결과 영적인 시력도 회복하지 못한 채 어

둠 속에 그대로 남겨져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세례성사를 통해서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

여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빛의 자녀가 된 우

리들은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

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면서 스스로 이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

해서 하느님의 모습을 회복해 갈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 제4주일로 ‘장미 주일(Laetare SUNDAY)

로 긴 사순 시기에 잠시 사순 시기의 목적인 부활을 

되새겨 보며 그 기쁨을 나누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

늘 주일 입당송은 이사야 서의 기쁨 노래를 부르고, 주

례 사제는 기쁨의 상징인 장비빛 (분홍색) 제의를 입

고 미사를 드립니다. 

 

  “즐거워하여라, 예루살렘아. 그를 사랑하는 이들아, 

모두 모여라. 슬퍼하던 이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라. 너희가 위로의 젖을 먹고 기뻐 뛰리라.” (이사 66: 

10-11) 
 

  또 즐거워해야 할 이유는 오늘 3월 19일, 성 요셉 축

일로 배 신부님(Fr. Joseph Veneroso, MM)의 영명 축일

입니다. 오랫동안 우리 공동체 식구로 사목의 열정을 

불태워 주시는 배신부님의 영육 간의 건강을 위해 많

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고난의 여정이 언제나 고난의 연속이라면 그 여정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고난 중에도 희망이 있어 들뜨고 

기쁘고 행복할 수 있어야 힘을 내고 고난을 이겨내고 

인내로 여정을 마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바로 

이런 여정입니다. 사순 시기라고 해서 언제나 진지하

고 숙연하고 죄의 반성의 연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순 시기의 고난의 목적은 부활을 향한 여정이라는 

사실을 재확인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장미 주일 모든 고난 받는 이가 도움

을 받고, 슬퍼하는 이가 위로를 받으며 부활의 희망이 

설렘이 되어 오늘 빙그레 미소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

다.  

 

  오늘 우리 본당에서 있는 ‘헌혈 행사’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새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피를 나눈다는 것은 생명을 나누는 것이 때

문입니다.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가장 뿌듯한 

기쁨의 이유입니다. 이에 우리 본당의 많은 식구들이 

오늘 헌혈 행사에 많이 참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복음에 예수님은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

십니다. 한 눈 먼 거지의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그가 

눈이 먼 이유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의 일

이 그 사람에게서 드러나게 하려는 그리된 것이라 설

명하고 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기적을 믿을 수가 없어 바리사이

들에게 그 사람을 데려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이에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의심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눈을 뜨게 된 이에게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곧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이에 예수님

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

다. 보지 못하는 이들은 보고, 보는 이들은 눈먼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요한 9: 39) 

 

  심판을 하러 오셨다고 하면서 오히려 치유를 해줍니

다. 심판은 선인과 악인을 가르고 선인에게 상을, 그리

고 악인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의 심판은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선인과 아인의 구별

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의 약자를 구원해주시는 것으로 

구원을 대신합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처벌이 아니라 용서이고, 법이 아니

라 사랑과 자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사건입

니다.  따라서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면서 비판과 비난

의 심판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의 사랑을 실천하려 노

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제물이 아니라 

자비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예수님은 당신의 

수난과 부활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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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사순 제4주일  

셋째 주일 (3월) 

  공동체 소식                                                                                                                   

사순 피정  

주제 : 파스카의 의미 그리고 바오로 사도의 열정 

일시 : 3월 26일(일)   1 p.m.  

강사 : 이재규 베드로 신부님 

헌혈 행사  

일시 : 3월 19일(오늘) 8 a.m. - 2 p.m.  

장소 : 성당 친교실 

주최 : 간호사회 

. 

특별헌금  

성전 카펫 청소  

일시 : 3월 20일(월)   - 3월 23일(목) 

8:30 a.m.부터 센딩및 페인팅 작업을 시작합니다. 

성전 출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세례 

일시 : 4월 2일(일) 12:30 p.m.  성전  

부활 판공성사  

날짜 : 3월 28일(화)   

시간 : 10 a.m.—12 p.m. & 7 p.m.—9 p.m.  
 

주일학교 부활 판공성사  

일시 : 3월 28일(화)  7 p.m.—9 p.m.  

유아세례 부모교육  

일시 : 3월 25일(토)  5 p.m.  

장소 : 정토마스 교육관  

배종섭 요셉 신부님 영명축일   

사순 특강  

3월 31일(금)까지 매주 금요일 8 p.m.  미사 후   

사순 특강이 있겠습니다.  

3월 24일(금) : 김문수 앤드류 신부님  

3월 31일(금) : 남희봉 벨라도 신부님  

신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2년 본당 재무보고 추가 사항   

2022년도 바자회 수익금인 $157,803.93은 본당 

설립50주년 행사기금으로 2022년 본당 재무보고 

수입에는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행사 후에 별도로 보고 합니다.  

일자 초 봉사 초 봉사 

3월 24일 울뜨레야 

3월 31일 꼬미시움 

4월 7일 
(3 p.m.) 

 

성당 진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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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날 행사  

알 림 알 림 

주일학교 고등부 워크샵  

3월  후레시메도우 구역 4월  포레스트힐 구역  

5월  롱아일랜드 구역  6월  후러싱 1구역 

7월  후러싱 2구역  8월  와이스톤 구역  

9월  베이사이드 구역   

 

김문수 앤드류 신부님  $700 중앙 장의사  $300 

안나회 음식판매  $782 뉴마트  $300 

로사리오회 음식 판매 $700 예인한의원  $300 

효주회 음식 판매 $564 소풍잔치 $200 

$500 박노태 부부 한의원  $100 

사목회 $200 임칠성 라파엘 $100 

안나회 & 로사라오회 $958 정혜숙 엘리사벳 $100 

연령회 $300 김옥생 데레사  $100 

베드로회  $100 최희주 베로니카  $100 

울뜨레야 $100 김성자 요안나 $50 

생활상담소  $100 익명  $20 

이성희 글라라  $300 익명  $10 

추영철 미카엘 $200 익명  $5 

정희애 마리아고레띠 $200  

노정희 세실리아  $200 총 도네이션  $7,589 

내용  수입 지출 잔액 

$7,589  $7,589 

피정비 (118명 *$5) 등록 $590  $8,179 

피정 총 지출 

(아침, 간식, 장미나무,  테코 등등) 
 $1,571 $6,608 

제79차 미동북부 ME부부주말  

일시 : 5월 27일(토) 7 p.m.  - 5월 29일(월)  5 p.m.  

장소 : 뉴욕 롱아일랜드 헌팅턴 신학교  

주소 : 440 West Neck Rd. Huntington, NY 11743 

연락처 : 신은미 세라피나 (516) 996-9038 

이 부부주말을 통해 많은 부부가 서로의 삶을 함

께 되돌아보며 대화를 통한 관계회복과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며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좋

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메리놀 선교회 도네이션 봉투  

후원  

주일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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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소식                                                                                        2023년 3월 19일 

알 림 알 림 

꼬미시움 평의회  

동정이신 어머니 꾸리아 

기적의 매달 성모 꾸리아  

생활상담  

 정재연, 김진배, 안규호, 김준수  

 

  

생활 상담소  

3월 26일(넷째 주일)  12:30 p.m.  제1교육관   

로사리오회 메주픽업  

로사리오회 주최 피정  

 

    

   

 
 

   

  온라인 헌금  

묵주기도 100만단  

3월 5일(일) - 3월 11일(토) 22,308 단  

누적 봉헌 단수  총 236,075 단  

하상회 월례회  

어머니연합회 음식 판매  

울뜨레야 월례회  

사목회의  

베드로회 월례회  

Flushing 2구역 1반   

Bayside 구역 4반 

Bayside 구역 5반   

Whitestone 구역 1반   

Forest Hills 구역 Corona반   

단체장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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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 봉헌                                                                                             2023년 3월 19일 

가톨릭 이민 서비스, 성소 후원 및 은퇴 사제, 가톨릭 학교 후

원등을 지원하는 교구 후원금 모금에 교우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남은 2개월동안 약정하신 금액을 완납

해 주시길 바랍니다.  

후원 기금은 사무실과 사목회 안내 데스크에서  받습니다.  







3rd Sunday in March                                                                                            Announcements  

Announcements                                                                                                                                                          March 1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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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otal rosary prayers until Mar. 11h (Sat) is 
236,075 decades.  
Mar. 5th (Sun) — Mar. 11th (Sat) : 22,308 decades 

Recruitment for Church Youth Orchestra  

Lectures for Lent  

Lent Retreat  

Church Parking Lot Driveway  
In order to avoid the traffic jam on Parsons Boule-
vard on Sunday mornings, all cars must enter 
through the 33rd Avenue entrance.  

Special Collection  
  

Blood Drive  

Lent Confession  
Date : Mar. 28th (Tue)   
Time : 10 a.m.—12 p.m. & 7 p.m.—9 p.m. 

Rosary Prayers 

High School Workshop  

 

Infant Baptism   
Date : Apr. 2nd (Sun)  12:30 p.m.   Church  
Please submit the application along with birth cer-
tificate to the church office. 

Parent’s Education For Infant Baptism  

Parish Pews Varnishing  

Continuing varnishing the pews on Monday, Mar. 
20th at 8:30 a.m. Please avoid using the church 
during the varnishing time.  

Father Joseph Veneroso Feast Day  

 

2022 Annual Catholic Appeal 

Blood Dr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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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Fr. Joseph Veneroso, M.M.  

Fourth Sunday of Lent 

Weekly Homily                                                                                                                                                             March 19, 2023 

  
 
 

 For all God’s people: that we recognize our blindness and repent, let us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national and local representatives: that they consider the long term effects of how their laws will affect 

the people they serve,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catechumens, candidates and elect: that they be strengthened in their desire for unity in the body of 

Christ,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ose who think their sins are unforgivable: that they turn to God with trust in his loving mercy,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ose who walk in the shadow of illness and death: that your loving presence will be a source of nurtur-

ing comfort, let us pray to the Lord. ◎ 

 In today’s gospel we hear the story of a man born blind. Jesus cures him on the Sabbath, giving 
him the gift of sight, so naturally Jesus’ enemies find something to complain about. They actually crit-
icize Jesus for working on Saturday. How pathetic is that? Instead of praising God for a wonderful 
miracle, the religious leaders tried to discredit Jesus because he broke the commandment against 
working on the Sabbath. Blindness is certainly a big handicap in life. But this story illustrates there is 
something actually worse than physical blindness. If you, God forbid, lose your eyesight later in life, 
due to disease, accident or violence, that’s a pity. But at least you have the memory of your mother’s 
face, or a beautiful sunset, or spring flowers. But if you were born blind, you literally don’t know 
what you are missing. Imagine this man being healed, regaining his sight, and the very first thing he 
sees is Jesus’ face! But the religious leaders were more pitiful. They had the gift of sight but did not 
know what or who they are looking at. 
 
 I often tell the story of Donna Winkie who was a Maryknoll lay missioner in Korea. She taught 
English at Sogang University. And she was blind. But that didn’t stop her. She rode the Seoul city bus 
to Sogang, walked up to her office, and taught English to college students. One day after class, Donna 
prepared for the next day’s lesson in Braille, the special text blind people use to read with their finger-
tips. Unbeknownst to her, the cleaning lady had entered the classroom and was watching Donna 
“read”. She gasped, “You’re blind!” Donna replied, “Yes, I know!” Then the cleaning woman said. 
“My son is blind. I never realized blind people could do anything.” On that day, that cleaning lady’s 
eyes were opened. Donna had cured the cleaning lady’s social blindness. What about us? What areas 
of our life or world are we blind to? Let Jesus touch our eyes that we might see him in unexpected 
places, and give glory to God.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Fourth Sunday of Lent                                                                                                          March 19, 2023 (Year A)  No. 2625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Mr. Peter Park  

 Financial Council Mr. Paul Hong 

Responsorial Psalm                                                                                     Psalm 23:1-3a, 3b-4,5,6 

◎  The Lord is my shepherd; there is nothing I shall want.   
○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In verdant pastures he gives me repose; beside 

restful waters he leads me; he refreshes my soul. ◎ 

○  He guides me in right paths for his name’s sake. Even though I walk in the dark valley I fear no 

evil; for you are at my side with your rod and your staff that give me courage. ◎ 

○  You spread the table before me in the sight of my foes; you anoint my head with oil; my cup over-

flows. ◎ 

○  Only goodness and kindness follow me all the days of my life; and I sha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 years to come. ◎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1 Samuel 16:1b, 6-7, 10-13a (31A) 

Second Reading  

   Ephesians 5:8-14 

Gospel Acclamation  

Communion Antiphon 

   

 

The Benedictine Daughters of Divine Will 


